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    신 : 언론사 미디어, NGO 담당 /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
발    신 :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문의 : 부산민언련 051-802-0916)
시 행 일 : 2022년 3월 15일 
제    목 : [보도자료-성명] 정수장학회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김진수 사장 재선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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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와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지역 언론노조가 참여하는 연대체로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공정보도‧언론독립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3. 정수장학회가 3월 1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재선임했습니다. 김진수 
사장은 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투자 의혹에, 횡령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
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재신임을 단행함으로써 부산일보 구성원 물론이고 김진수 사장 해임을 
촉구해온 지역 사회 목소리도 외면했습니다. 

4. 이에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정수장학회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김진수 사장 재선임을 규
탄하는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6. 첨부 : 성명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직인생략)



■ 성명서

정수장학회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김진수 사장 재선임 규탄한다! 

정수장학회가 3월 1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김진수 사장을 재선임했다. 언론사 사장 지위
를 이용한 건설업체와 부적절한 유착 의혹에, 횡령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김진수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묻지마 재선임을 강행한 것이다. 그것도 통상적인 정기주주총
회 시기를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내린 결정이다. 

부산일보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언론사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뒤로 한 채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책임을 미루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선임
을 결정한 실로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리는 정수장학회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김진수 
사장 재선임을 규탄한다.

이번 결정으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의 명예와 독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날려버렸
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대표를 임면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책임감도, 판단력도 부족하다
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언론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사익을 위해 지역 유력 건설사주에
게 양도받아 부적절한 투자에 나선 책임을 묻지 않고 재신임함으로써 부산일보 구성원이 
어렵게 쌓아온 보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부산시민은 부산일보의 기업 보도, 특혜, 
유착 보도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또한 부산일보 기자들에게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은 셈이고, 사익을 추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위험한 사례를 남겼다. 

정수장학회의 김진수 사장 재신임 결정은 부산일보 구성원 모두가 아닌, 김진수 사장 개인
을 위해 부산일보의 미래를 저버린 어리석은 결정이다. 지금이라도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사
장 재선임 결정을 철회하고 부산일보 구성원과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라. 

부산일보 구성원과 노동조합에도 당부한다. 김진수 사장 퇴진 투쟁은 자격 없는 사장을 몰
아내는 일을 넘어 지역 대표 정론지로서 부산일보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수장학회와 김진수 사장에게 책임을 묻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사, 시민을 위한 공론장이 되기 위한 개혁운
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중단없는 언론개혁운
동에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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